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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을 부활시키자 

나에게도 학시  공부하기 싫거나 공부가 잘 안될때는 도서 에 가서 

고시계에 실린 합격수기를 읽으면서 꿈을 키우던 시 이 있었다. 바로 그 

고시계에서 시론을 부탁받으니 만감이 교차한다. 요즘 청년들이 꿈을 꾸기 

힘든 시 이라고들 걱정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상아탑이라고도 불리는 학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과목이 문과쪽에

서는 신학(神學)과 법학(法學)이다. 그런 법학을 가르치는 법학과와 법과

학이 한국 학에서 사라진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로스쿨 정학하게는 법학 문 학원이 바로 그 법학과와 다를 것이 뭐있

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로스쿨이 생기지 않은 학에서는 없어지지 

않고 있는 법과 학과 법학과 때문에 사실 사라졌다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 많은 학에서 ‘법학과’는 없어졌고, 정체도 애매한 

‘자유 공학부’라는 것이 법학과의 구실을 하기는 하는 모양이다. 

로스쿨 교수들도 처음에는 법학과나 로스쿨이나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

로 생각했던 것같다. 아무래도 로스쿨은 학원 단계이니 좀더 멋진 교육

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아는 로스쿨 선생들도 요즘

은 다들 걱정한다. 로스쿨이냐 사법시험이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 우리가 법학과에 들어가서 배웠던 정의니, 헌법정신이니, 법치주의

니, 인과 계론이니 그 당시는 실용 인 학문이 아니라 무 추상 인 학

문이라고 걱정도 했던 그 법학의 쟁 을 로스쿨에서는 가르칠 시간도, 배

울 시간도, 배우려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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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따지면 로스쿨은 직업학교이니 그런 것을 배워서는 안될지도 모른

다. 에 법과 학이 고시학원으로 락된다고 걱정하던 것보다 더 심

각하게 로스쿨이 변호사시험을 한 학원이 되고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지  우리 법조계가 로스쿨과 사법시험 존치, 하나더 등장한 비시험

실시 등으로 첨 하게 립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뜬 없기도 한 법과

학을 부활하자는 나의 원론 인 주장이 제 로 이해되지 못하고 양쪽에

서 공격받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미리 단서를 좀 달려고 한다. 나의 주장

은 법조인 양성에 한 어느 입장(로스쿨 지지론자, 사시존치론자, 비

시험 채택론자)과도 무 하고, 한민국의 법학교육의 시스템이 로스쿨의 

안정 인 정착으로 귀결된다고 할 지라도 한민국의 학, 학부에 법과

학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하는 원론 인 주장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유럽의 법학의 통을 일본을 통하여 받

아들여 해방이후 그 법학을 공한 사람들이 민 (民官)할 것없이 오늘의 

한민국을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하 다. 그런데 향후의 우리의 법학교

육제도로서 로스쿨을 채택하면서 “학부에서 법학을 없애고, 학원 단계

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미국식 교육이 과연 우리에게 맞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보는 것이다. 

법학이라는 것이 로스쿨을 가기 한 다양한 공의 하나로 채택될 필

요가 없는 것인지 등에 한  고민도 없이 정치 인 타 에 의하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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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의 애매한 제도가 만들어지다 보니 당연한 후폭풍으로 로스쿨이 안정되

어야 하는 시 인 지 에 와서 “사법시험을 존치하자, 로스쿨을 보완하는 

비시험을 만들자”는 주장들이 등장하면서 학생도 힘들고, 교수도 힘들

고, 청년변호사들은 서로 처지에 따라 더 힘들고, 이들을 뽑아야하는 검

찰, 법원, 변호사 회도 힘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런 힘든 시 에 내가 논쟁을 하나 더 보태자는 것이 아니기에 나의 주

장이 정치 인 주장이 아닌 학구 인 주장 는 “근원 인 논의 는 고민”

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그  로스쿨을 가기 한 학부로 ‘ 문과’나 

‘자유 공학부’가 아닌 ‘법학과’를 나오는 방식의 유용성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비시험이나 사시 존치를 해서도 법과 학이 없어진 세

칭 좋은 학에 법학과를 만드는 것이 나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나의 생각

이다. 

로스쿨 숫자를 폭 확 하여 흔하디 흔한 것이 변호사가 되게 할 것이 

아니라면 법학과를 학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학부에서 경

학과 나온 사람과 경쟁 으로 배출되면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까놓고 이야기해 로스쿨이 안정이 되어가는 시 이지만 실패한 

제도가 될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 배수의 진을 칠 

것이 아니라  제도인 법학과나 법과 학을 살려놓고 로스쿨 제도를 실

험해 도 나쁠 것이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특히 이 나의 주장이 공

감 만 형성하면 상첨화인 것은 방법도 간단하다. 법학 문 학원설치

운 에 한법률 제8조(학사학 과정의폐지)만 삭제하면 된다. 이 시론을 

읽고 우리사회에, 아니면 교육계라도 조그만 논쟁이 일었으면 좋겠건만 

무 조용할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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